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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기자간담회 개최

구글은 왜 한국 이용자에게 

한국법이 보장하는 제3자 제공현황을 공개하지 않는가

- 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
2015년 7월 2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

1.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

기하였습니다.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뒤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

대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

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

내법에 의해 보장하는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2. 현재 국내 법원에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 재판에서 정보공

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3. 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 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

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원고 단체들은 국내 이용자의 권리

를 침해하는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끝.

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 일시 : 2015년 7월 2일(목) 오전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발표 : 양홍석 변호사 (구글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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